
미국 경기침체 우려 깊어진다…
6월 실업률 8.2%에 신규고용 부진 … 원유 수요 감소 불가피

6월 미국의 실업률이 5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신규고용이 예상치를 밑돌아 경기회복 기대감에 찬물

을 끼얹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실업률이 8.2%로 5월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09년 2월부터 무려 41개월 연속 8%를 상회하면서 1948년 관련통계 발표가 시작된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6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고용은 8만명으로 5월 7만7000명에 비해 다소 늘었으나 예상치인 9만-10만명을 밑

돌았다.

특히, 민간부문의 신규고용은 8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예상치(10만6000명)를 크게 하회하면서 최근 10개

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정부부문도 4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문의 부진한 지표에 따라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FED)가 7월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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